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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venience foods at convenience stores, by examining 
consumption patterns, as well as the degree of checking food-nutrition labeling. In this study, 208 workers in Busan 
in their 20s or 30s were surveyed using 1:1 interview questionnaires. The weekly usage frequencies of cup-ramyeon, 
gimbap, ramyeon, and sandwiches were 41.0%, 39.4%, 32.7%, and 19.0% respectively. The usage frequency of con-
venience foods was 12.0% for ‘over 5 times/week’, 23.0% for ‘3～4 times/week’, 31.7% for ‘1～2 times/week’, 29.8% 
for ‘1～2 times/month’, and 3.4% for zero usage. Workers in their 20s showed a significantly (P<0.05) higher rate 
in the ‘3～4 times/week’ as well as ‘1～2 times/week’ intervals than workers in their 30s. Single people showed 
a significantly (P<0.01) higher rate than married people. Workers in their 20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score 
for the ‘3～4 times/week’ as well as ‘1～2 times/week’ intervals (P<0.05). The mean score of checking food labeling 
was 4.02/5.00 for the manufacturer’s date, or expiration date, 3.23/5.00 for weight or volume, 2.99/5.00 for cooking 
method, and 2.85/5.00 for storage method. Females showed significantly (P<0.01) higher rates for checking the manu-
facturer’s date or expiration date, as well as source of the raw material. Single workers showed significantly (P<0.01) 
higher rates for checking the manufacture’s or expiration date as well as storage method. The mean score for checking 
nutrition labeling was 3.06/5.00 for calories, 2.84/5.00 for trans fat, 2.80/5.00 for sodium, and 2.76/5.00 for cholesterol. 
Females showed a significantly (P<0.01) higher rate for six of 10 items. Workers in their 20s showed a significantly 
(P<0.05) higher rate for four of 10 items. Expert official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ate for six of 10 items (P<0.05) 
and two of 10 items (P<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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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20~30대는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하여 개

성이 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에 적극적이며, 20대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고 30대는 소비시장을 주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3). 이들의 식생활 태도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결식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식사시간이 불규칙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올바르지 못한 건강관리와 식생활을 하고 있다(4,5). 그리고 

식생활의 가치를 간단히 먹는 것이나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

도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한 식생활

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7).

편리성을 추구하는 20∼30대의 소비패턴에 부응한 점포 

형태로는 편의점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편의점은 1989

년 코리아 세븐-일레븐 설립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전국 

14,130개의 점포였던 것이 2010년과 2011년에 2년 연속 

20%씩 증가하여 2011년 말에는 2만개로 증가하였다(8).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70% 이상이 식품이며 편

리한 접근성과 24시간 운영 등으로 기존의 슈퍼마켓과 패스

트푸드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소비자들의 편의식에 대한 요

구를 충족시켜 왔다(9). 

편의식이란 미리 어느 정도의 처리가공을 거침으로써 간

단한 조리절차에 의하여 먹을 수 있도록 가공된 식품으로

(10) 그 편리함 때문에 특히 젊은 층에서 즐겨 찾는데 Moon 

등(11)은 대학생의 편의식품 이용 정도가 편의점에서 높게 

나타나 편리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대학생의 편의식품 섭취 실태 조사 연구

(12)에서 조사대상 남녀 모두 평균 주 1회 이상 편의식품을 

섭취하고 있었고, 이 중 김밥은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

하는 편의식품이었다. 대학생들의 편의식에 대한 기호도와 

식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13)에서, 대학생들이 구입하는 편

의점 음식은 컵라면,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순이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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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식사 대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즉석카레, 샌드위치, 삼각 

김밥, 즉석 밥 등의 즉석식품 및 가공식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Lee(14)는 특히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들

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의 경우 국민의 식생활이 계속적으로 서구화되고 있고 가공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도 증가함에 따라 성인병 및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15) 올

바른 식품선택을 위한 식품영양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해지

고 있다. 

식품영양표시는 우리나라에 1995년 처음 도입되어 소비

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데, 특히 영양표시 이용여부는 

식사와 건강 관계에 대한 신념, 태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6). 식품영양표시의 이용은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르며 권장섭취 성분의 섭취를 증가시키고 과잉섭취

가 우려되는 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감소시키는 등 

식사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17,18). 

20대와 30대는 라이프스타일이 자유롭고 식생활에 민감

하게 반응하며 차세대의 식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중년

기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특히 이 시

기는 청소년기의 식생활을 반영하고 있으며 중･장년기의 습

관화될 식생활 태도를 잘 보여준다(19). 그러나 이들은 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적고 불규칙한 식습관, 과다한 음주와 

잦은 간식, 체중에 대한 그릇된 인식 등 식생활에 많은 문제

점이 있음이 보고된 바(4,5,20), 이들에 대한 식생활 지도는 

국가적인 국민 건강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30대의 편의점 편의식 이용태

도와 식품영양표시의 확인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편

의점 편의식 소비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젊은 직장

인들이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

공하고자 한다.

내용 및 방법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대 및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관공서, 사무실, 식당 등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

여 조사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동의에 응한 대상자 208

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들에게 직접 자가 기록을 하게 

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 208부(회수율 100%)를 모두 회

수하였으며 편의점 식품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5개의 업

체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8곳을 방문하여 식품의 종류를 조

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8월 13

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내용

설문지 문항 구성을 위해서 편의점 편의식 이용실태(9, 

11,21)와 식품영양표시 이용현황(22-24)에 대한 선행연구

를 이용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설문 문항은 20･30

대 직장인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

에 대한 이해 정도, 의견 등을 조사한 후, 문항을 수정･보완

하여 최종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 내용 중 조사대상자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직업, 주거형태, 결혼 

여부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편의점 편의식 종류 문항은 

편의점 식품류를 보관 방법 및 가공 방법에 따라 크게 냉장

식품, 냉동식품, 레토르트, 인스턴트, 즉석조리식품으로 분

류하여 총 25종류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편의점 편의

식’이라 함은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즉석섭취･편의식품

으로 정의한다. 즉석섭취･편의식품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 포장한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 식

품을 말하는데 즉석섭취식품에는 김밥, 햄버거, 선식 등이 

있으며 즉석조리식품에는 국, 탕, 스프 등이, 신선편의식품

에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이 있다(25). 이에 따라 편의점 편

의식 이용실태는 종류별 이용 빈도, 전반적 이용 빈도, 이용

하는 이유, 함께 이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시간, 이용용도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편의식 이용 시 식품 및 영양 표시 

확인 정도에 대해서, 식품표시는 제조업체, 내용량, 제조일

자 또는 유통기한 등 총 9문항으로, 영양 표시는 열량, 탄수

화물, 식이섬유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척도는 

5점 척도(1: 전혀 확인하지 않음∼5: 항상 확인함)를 사용하

였다.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편의점 편의식 

이용 실태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편의점 이용 빈도에 대한 분석은 χ²-test,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식품영양표시 확인 정도는 독립표본 t-test와 one- 

way ANOVA를 사용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집단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

다. 전체성별 분포는 남자 38.5%, 여자 61.5%이었고, 연령

은 20대 62.5%, 30대가 37.5%로 나타났다. 직업은 관리/사

무직이 45.2%, 자영업 7.2%, 판매/서비스직이 19.7%, 전문

직 17.3%이며, 62.5%는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하였고 미혼은 

78.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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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nvenience food at con-
venience stores users

N %

Gender Male
Female

 80
128

38.5
61.5

Age (years) 20∼29
30∼39

130
 78

62.5
37.5

Occupation

Office clerk
Owner-operator
Serviceman
Expert official
Others

 94
 15
 41
 36
 22

45.2
 7.2
19.7
17.3
10.6

Living
situation

Living with family
Living with a roommate
Living alone

130
 28
 50

62.5
13.5
24.0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45
163

21.6
78.4

Table 2. Usage patterns of convenience food at convenience
stores

N %

Frequency
of use

Over 5 times/week
3～4 times/week
1～2 times/week
1～2 times/month
Nothing

 25
 48
 66
 62
  7

 12.0
 23.0
 31.7
 29.8
  3.4

Total 208 100.0

Reason to
use

Reasonable price
Convenient to eat
Easy to purchase

 10
103
 86

  5.0
 51.8
 43.2

Total 199 100.0

Purpose of
using

Meal
Snack

 92
100

 47.9
 52.1

Total 201 100.0

Use of food
with a
companion

Family
Friend
Alone

 12
 61
128

  6.0
 30.3
 63.7

Total 201 100.0

Time interval
of use

Morning
Day time
Evening
Night
Between meals

 45
 32
 64
 33
 25

 22.6
 16.1
 32.2
 16.6
 12.6

Total 199 100.0

편의점 편의식 이용 행태 및 식품 이용 빈도

연구대상자의 편의점 편의식 이용 행태는 Table 2에 제

시하였다. 편의식 이용 빈도는 일주일에 1∼2회 섭취가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한 달에 

1∼2회 29.8%, 일주일에 3∼4회 23.0%, 일주일에 5회 이

상은 12.0%, ‘거의 이용하지 않음’이 3.4%이었다. Seo 등

(9)의 연구에서 대구지역 편의점 이용객의 편의점 식품 이용 

횟수는 거의 매일 7.7%, 일주일에 2∼3회 24.5%, 일주일에 

1∼2회 26.8%, 한 달에 2∼3회 27.7%, 1년에 3∼4회 8.4%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이용 빈도를 보였

다. 이는 각 연구의 시점이 약 20년의 격차를 보여 1993년 

당시 1,296개에 불과하던 편의점 수가 2011년 말 2만여 

개로 늘어났으며(8) 편의점 이용인구와 횟수 역시 증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실시한 편의점 

식사대용품 사용행태 관련 조사(26)에서 편의점 식사대용

품 취식 빈도가 거의 매일이 3.1%, 일주일에 3∼4회 14.4%, 

일주일에 1∼2회 42.6%, 한 달에 2∼3회가 23.6%라고 하

여 본 연구의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연령층이 20∼30대와 

직장인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라 사료할 수 있겠다. 

편의식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가 51.8%, ‘구입하기 쉬워서’가 43.2%이었으나 ‘가격이 적

당해서’는 5.0%이었다. Lee와 Park(21)은 조사대상자의 편

의점 이용 이유는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이 33.8%로 가장 

높았고 근처에 가까이 있어서가 30.8%라 하였으며, Seo 등

(9)도 편의점 식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24시간 영업의 편리

성’ 31.9%, ‘즉석에서 먹을 수 있다’ 26.7%, ‘깨끗하고 쾌적

한 분위기’가 15.1%라 보고하였다. 지난 20년간 소비자들

은 여전히 편의점이 접근 용이하며 편리하다고 인식하고 있

었고 과거에 비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음식에 대

한 소비자의 인식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Trend mon-

itor(26)의 조사에서는 편의점 식사대용품의 장점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 34.5%,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24.0% 순으로 보고하여 

편리함과 접근 용이성이 편의점 편의식 사용의 큰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편의식 이용 용도는 대상자의 52.1%가 ‘식사 사이 간식으

로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한 끼 식사가 47.9%로 나타

났다. 서울 및 수도권의 조사(26)에서는 아침식사 35.2%, 

점심식사 23.7% 순이었고 다음으로 오후 간식으로 이용하

는 그룹이 21.7%임을 보고하여 본 연구보다 한 끼 식사로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편의식을 함께 이용하는 사람은 

혼자가 63.7%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 30.3%, 가족 6.0% 

순으로 나타나 편의점은 비교적 자유롭게 혼자 식사를 간단

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 사료된다. 

편의식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저녁이 32.2%, 아침이 22.6 

%, 밤 16.6%, 점심 16.1%, 식사시간 사이에 이용은 12.6%

로 나타났다. Lim 등(13)은 서울 및 경기지역 남학생은 간식 

시간에, 여학생은 점심시간에 편의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시간대로 보아 남학생은 편의식을 간식으로, 여학생은 한 

끼 식사로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직장

인은 대학생에 비해 간식보다는 식사시간대에, 그리고 아침

식사대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대학생과 차이를 보였다. 

편의점 편의식 종류별 이용 빈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자가 최소 한 달에 1∼2회 이상 

이용하는 편의점 음식은 컵라면 79.6%, 김밥 76.4%,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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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sage frequency of descriptive convenience food at convenience stores                                   N (%)
Over 5 

times/week
3～4 

times/week
1～2 

times/week
1～2 times

/month Nothing Total

Refrigerated foods
  Gimbap
  Lunch box
  Sandwich
  Hamburger

6 (2.9)
0 (0.0)
1 (0.5)
0 (0.0)

21 (10.1)
 6 (2.9)
 5 (2.4)
 0 (0.0)

55 (26.4)
24 (11.7)
34 (16.5)
22 (10.6)

 77 (37.0)
 33 (16.0)
 68 (33.0)
 44 (21.3)

 49 (23.6)
143 (69.4)
 98 (47.6)
141 (68.1)

208 (100.0)
206 (100.0)
206 (100.0)
207 (100.0)

Processed foods
  Smoked meat (sausage, Jokbal etc)
  Fish cake
  Kimchi
  Wet noodle (Udon, Jajangmyeon)

0 (0.0)
0 (0.0)
7 (3.4)
1 (0.5)

 7 (3.4)
 2 (1.0)
 7 (3.4)
 3 (1.4)

19 (9.1)
14 (6.7)
18 (8.7)
27 (13.0)

 47 (22.6)
 64 (30.8)
129 (13.9)
 56 (26.9)

135 (64.9)
128 (61.5)
147 (70.7)
121 (58.2)

208 (100.0)
208 (100.0)
208 (100.0)
208 (100.0)

Etc
  Boiled egg
  Fruit (mandarin, grape etc)

1 (0.5)
4 (1.9)

 4 (1.9)
 4 (1.9)

11 (5.3)
11 (5.3)

 54 (26.1)
 40 (19.3)

137 (66.2)
148 (71.5)

207 (100.0)
207 (100.0)

Frozen foods
  Frozen mandu
  Frozen fried rice 
  Frozen fried food (pork cutlet etc)
  Frozen processed meat

0 (0.0)
2 (1.0)
0 (0.0)
0 (0.0)

 3 (1.4)
 4 (1.0)
 2 (1.0)
 3 (1.5)

 7 (3.4)
 4 (1.9)
10 (4.8)
 9 (4.4)

 53 (25.5)
 30 (14.5)
 28 (13.5)
 29 (14.1)

145 (69.7)
167 (80.7)
168 (80.8)
165 (80.1)

208 (100.0)
207 (100.0)
208 (100.0)
206 (100.0)

Retort
  Precooked dried rice
  Jook, soup
  Guk, Jjigae (miyeokguk)
  Curry, Jjajang
  Rice served with toppings

7 (0.5)
1 (0.5)
2 (1.0)
1 (0.5)
1 (0.5)

 8 (3.8)
 2 (1.0)
 3 (1.4)
 2 (1.0)
 2 (1.0)

 9 (4.3)
14 (6.7)
14 (6.7)
13 (6.3)
 7 (3.4)

 55 (26.4)
 30 (14.4)
 25 (12.0)
 58 (27.9)
 26 (12.5)

135 (64.9)
161 (77.4)
164 (78.8)
134 (64.4)
172 (82.7)

208 (100.0)
208 (100.0)
208 (100.0)
208 (100.0)
208 (100.0)

Instant food
  Ramyeon
  Cup-ramyeon
  Cereal

5 (2.4)
3 (1.4)
1 (0.5)

20 (9.6)
15 (7.2)
 7 (3.4)

43 (20.7)
67 (32.4)
28 (13.5)

 52 (25.0)
 80 (38.6)
 37 (17.8)

 88 (42.3)
 42 (20.3)
135 (64.9)

208 (100.0)
207 (100.0)
208 (100.0)

Fast food
  Bakery (deli manjoo)
  Fish cake

2 (1.0)
1 (0.5)

 4 (1.9)
 2 (1.0)

30 (14.4)
14 (6.7)

 51 (24.5)
 33 (15.9)

121 (58.2)
158 (76.0)

208 (100.0)
208 (100.0)

57.7%, 샌드위치 52.4%로 나타났다. 컵라면의 경우 한 달

에 1∼2회가 3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1∼2

회 32.4%, 일주일에 3∼4회 7.2%, 일주일에 5회 이상 1.4% 

순이었으며, 김밥은 한 달에 1∼2회가 37.0%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1∼2회 26.4%, 일주일에 3∼4회 

10.1%, 일주일에 5회 이상 2.9%로 나타났다. 라면은 한 달

에 1∼2회가 2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1∼2

회 20.7%였으며, 샌드위치도 33.0%로 한 달에 1∼2회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1∼2회가 11.7%로 나타났

다. Lim 등(13)은 서울 및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식사대용식

으로 이용하는 편의식의 종류는 라면, 햄버거, 빵 순이었고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편의식은 사발면, 김밥, 샌드위치, 햄

버거 순이라 보고하여 대학생과 직장인이 이용하는 편의점 

편의식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일반사항에 따른 편의점 편의식 이용 빈도

일반사항에 따른 편의점 편의식 이용 빈도에 대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편의점 편의식 이용 빈

도에서 남자는 한 달에 1∼2회가 29.5%, 일주일에 3∼4회 

28.2%, 여자는 일주일에 1∼3회가 37.4%, 한 달에 1∼2회

가 31.7%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따른 편의점 편의식 이용 빈도에서 20대는 일주일

에 3∼4회가 27.3%, 일주일에 1∼2회가 36.7%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 일주일에 5회 이

상이 16.4%, 한 달에 1∼2회가 39.7%로 관측치가 기대치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P<0.05)인 차이가 있었다. Lee

와 Park(21)은 서울지역 20대가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은 

일주일에 7회 이상이 12.7%, 5∼6회가 7%인 것에 반해 30

세 이상 그룹은 각각 5.1%, 2.6%이었으며 20대의 이용 빈

도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30대의 이용 빈도는 Lee와 Park(21)의 20년 전 연구 

결과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앞으로 이들의 연령 증가에 

따른 편의점 편의식 이용 빈도가 증가할 것을 예측할 때 이

러한 상황은 건강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직장인을 위한 바람

직한 식생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보겠다.

주거 형태에 따른 편의점 편의식 이용 빈도에서 자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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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sage frequency of convenience food at convenience stor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Over 5 

times/week
3～4 times/

week
1～2 times/

week
1～2 times/

month Total χ²

Gender
Male
Female

13 (16.7)
12 (9.8)

22 (28.2)
26 (21.1)

20 (25.6)
46 (37.4)

23 (29.5)
39 (31.7)

 78 (100.0)
123 (100.0)  4.917

Total 25 (12.4) 48 (23.9) 66 (32.8) 62 (30.9) 201 (100.0)

Age (years)
20∼29
30∼39

13 (10.2)
12 (16.5)#

35 (27.3)#

13 (17.8)
47 (36.7)#

19 (26.0)
33 (25.8)
29 (39.7)#

128 (100.0)
 73 (100.0)  7.794*

Total 25 (12.4) 48 (23.9) 66 (32.8) 62 (30.9) 201 (100.0)

Occupation

Office clerk
Owner-operator
Serviceman
Expert official

 8 (8.6)
 3 (21.4)
 7 (17.5)
 6 (16.7)

18 (19.4)
 6 (42.9)
13 (32.5)
 6 (16.7)

35 (37.6)
 2 (14.3)
14 (35.0)
11 (30.5)

32 (34.4)
 3 (21.4)
 6 (15.0)
13 (36.1)

 93 (100.0)
 14 (100.0)
 40 (100.0)
 36 (100.0)

14.679

Total 24 (13.1) 43 (23.5) 62 (33.9) 54 (29.5) 183 (100.0)

Living
situation

Living with family
Living with a roommate
Living alone

 7 (5.6)
 4 (14.8)#

14 (28.6)#

27 (21.6)
10 (37.1)#

11 (22.4)

43 (34.4)#

 8 (29.6)
15 (30.6)

48 (38.4)#

 5 (18.5)
 9 (18.4)

125 (100.0)
 27 (100.0)
 49 (100.0) 23.715***

Total 25 (12.4 ) 48 (23.9) 66 (32.8) 62 (30.9) 201 (100.0)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2 (4.9)
23 (14.4)#

 5 (12.2)
43 (26.9)#

13 (31.7)
53 (33.1)#

21 (51.2)#

41 (25.6)
 41 (100.0)
160 (100.0) 12.263**

Total 25 (12.4) 48 (23.9) 66 (32.8) 62 (30.9) 201 (100.0)
#observed value> expected value.
*P<0.05, **P<0.01, ***P<0.001.

일주일에 1∼2회 34.4%, 한 달에 1∼2회 38.4%로 관측치

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거인과의 자취 그룹에서

는 일주일에 5회 이상 14.8%, 일주일에 3∼4회 37.0%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혼자 자취하는 

그룹의 경우 일주일에 5회 이상 이용이 28.6%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P<0.001)인 차이가 있

어, 자택에 사는 사람보다 자취하는 경우 편의식 이용 빈도

가 높고 자취의 경우 혼자 사는 그룹의 이용 빈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Kim(12)은 광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기숙사와 자취 그룹의 냉동식품, 통조림, 냉

장식품, 즉석식품, 편의점 식품 등 편의식품의 섭취 빈도가 

하숙 및 자택 그룹의 편의식품 섭취 빈도보다 유의적(P< 

0.05)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혼자 살면서 스스로 식사관

리를 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올바른 영양지식과 합리적인 식

품 선택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기혼은 한 달에 1∼2회가 

51.2%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미혼인 경

우 일주일 5회 이상 14.4%, 일주일에 3∼4회 26.9%, 일주

일에 1∼2회 33.1%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또한 유의적(P<0.01)인 차이를 보여, 미혼이 기혼보다 편의

점 편의식 이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품 및 영양표시 확인 정도

일반사항에 따른 식품표시 항목별 확인 정도에 대한 결과

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식품표시 항목별 

확인 정도는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4.02/5.00점, 내용량 

3.23/5.00점, 조리방법 2.99/5.00점, 식품보관 시 주의사항

이 2.85/5.00점, 원산지 2.65/5.00점, 원재료명 2.63/5.00

점, 제조사 2.52/5.00점, 식품 첨가물 2.41/5.00점, 원재료 

함량 2.39/5.00점으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가장 많이 

확인하나 다른 항목에 대한 확인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군산지역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Cho와 Yu(23)의 

연구와 서울 및 수도권지역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Lee와 

Lee(22)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

는 표시사항을 유통기한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보였는데 앞으로는 식품표시 확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겠

다.

성별에 따른 식품표시 확인 정도에서 전체 점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았고, 내용량과 식품보관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정도(P<0.05)와 제조일자 및 유통

기한과 사용원료의 원산지 확인에서도 유의적(P<0.01)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광주지역 중학생의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에서(27), 조사대상자의 62.9 

%가 식품표시를 확인하고 성별에 따라 식품표시를 확인하

는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다고 보고하

여 여자가 남자보다 식품표시 확인에 대해 관심이 높다고 

사료할 수 있겠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에서는 20

대가 유의적(P<0.01)으로 높았고 제조업체에서는 30대가 

유의적(P<0.01)으로 높았는데, Ahn(28)은 경기 지역 주부

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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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젊을수록 제조날짜, 회사의 상표의 확인 정도가 유의적

으로 높다고 보고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조날짜, 유통기

한, 회사 상표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형태에 따른 차이에서 사용된 원료와 식품첨가물 확

인 정도는 자택이 가장 높았고, 동거인과의 자취는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사용원료의 원산지를 확인 정도가 가장 높았

으며, 혼자 자취는 제조업체, 내용량, 사용된 원료 함량, 사

용법, 식품보관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으

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Lee와 Lee(22)의 연구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20대 남녀를 중심으로 한 식품영양표시의 

확인 정도는 자택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제조업체와 가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음을 보고하였다. 결

혼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기혼은 미혼보다 제조업체를 확인

하는 정도가 높았고, 미혼은 기혼보다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

한과 식품보관 시 주의사항에서 유의적(P<0.01)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일반사항에 따른 영양표시 항목별 확인 정도에 대한 결과

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영양표시 항목별 확인 정도는 열

량이 3.06/5.00점, 트랜스지방 2.84/5.00점, 나트륨 2.80/ 

5.00점, 콜레스테롤 2.76/5.00점, 포화지방 2.65/5.00점, 

지방 2.61/5.00점, 탄수화물 2.42/5.00점, 당 2.30/5.00점, 

단백질 2.29/5.00점, 식이섬유 2.24/5.00점이었는데 이는 

Table 5의 식품표시 확인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수를 보이기 때문에 영양표시 확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요구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모든 항목에서 확

인 정도가 높았는데 특히 열량,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에서 유의적(P<0.01)인 차

이를 보였고 전체 점수도 여자가 유의적(P<0.05)으로 높았

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20대는 30대보다 열량,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았는데,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29)에서 시중에 유통되

는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인지도는 20대가 96.4%, 30대 

92.0%였으며 20대가 30대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트

랜스지방, 나트륨에 대한 확인 정도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Neuhouser 등(30)도 나이가 적고 고학력일수록 

영양표시 확인이 유의적으로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최근 우

리나라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영양표시에 대한 홍

보를 하고 있어 정보접근에 익숙하여 이를 알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확인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직업에 따른 차이에서 전체 점수는 전문직이 자영업, 판

매/서비스직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았다. 모든 항목에

서 전문직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열량은 전

문직과 관리/사무직이 유의적(P<0.01)으로 높았고, 탄수화

물, 당,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확인하는 

정도는 전문직과 자영업 간에 유의적(P<0.05)인 차이가 있

었다. 전문직이 사무/관리직, 자영업, 판매서비스직보다 식

이섬유와 단백질을 확인하는 정도도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자택이 다른 그룹보다 열량을 확인

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동거인과의 자취는 지방, 포화지

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을 확인하는 정도가 가

장 높았으며, 탄수화물, 식이섬유, 당, 단백질은 혼자 자취의 

경우 확인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 Lee와 Kim(24)은 서울 및 광역시 성인여성의 영양표시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질병이 있고 고학력일수록 영양표시 

사용이 유의적으로 높으며, 영양표시 사용자가 비사용자에 

비해 과잉섭취우려 성분(나트륨, 콜레스테롤, 당, 트랜스 지

방)과 질병 간 관계에 대한 신념과 식사의 질도 2배 높아 

영양표시 확인 정도가 높을수록 식사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 볼 때, 20･30대 직장인들은 편의점 

편의식을 한 끼 식사로 이용하는 이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영양적 균형이 잡힌 식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편의식 제조회사에서 외부포장에 영양적으로 보완이 되는 

식품을 표기하거나 편의식품 조합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20･30대 직장인의 올바른 식생

활을 위해 이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식품영양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하고 식품영양표

시에 대한 교육이 학교나 직장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도 혼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을 볼 때, 

대중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로 관심을 높여

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요   약

본 연구는 부산거주 20∼30대 직장인을 일대일 설문지 조사

법을 이용하여 편의점 편의식의 이용실태와 식품영양표시

에 대한 확인 정도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편의

식 이용 빈도는 일주일에 1∼2회가 31.7%, 한 달에 1∼2회

가 29.8%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20대는 

일주일에 3∼4회와 일주일에 1∼2회가 30대보다 유의적으

로 높았다. 주거형태에 따른 차이에서는 자취가 자택보다 

유의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에서 미혼이 기혼보다 이용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

았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편의식은 컵라면 79.6%, 

김밥 76.4%, 라면 57.7%, 샌드위치 52.4%로 나타났다. 식

품표시 확인 정도는 유통기한이 4.02/5.00점, 내용량 3.23/ 

5.00점, 조리방법 2.99/5.00점 순이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원산지를 확인하는 정도가 유의적

(P<0.01)으로 높았으며 30대가 20대보다 제조사를 확인하

는 정도가 유의적(P<0.01)으로 높았고, 유통기한 및 제조일

자 항목에서는 20대가 30대보다 확인 정도가 유의적(P< 

0.01)으로 높았다. 그리고 미혼이 기혼보다 유통기한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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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자, 식품보관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정도가 유의적

(P<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표시 확인 정도는 열량 

3.06/5.00점, 트랜스지방 2.84/5.00점, 나트륨 2.80/5.00

점, 콜레스테롤 2.76/5.00점 순이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전체 점수가 유의적(P<0.01)으로 높았고 20대가 30대보다 

열량,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확인하는 정도가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직이 자영업보다 

탄수화물, 당,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을 확

인 정도가 유의적(P<0.05)으로 높았고, 칼로리는 전문직이 

자영업, 판매/서비스직에 비해 유의적(P<0.01)으로 높았다. 

또한 관리/사무직, 자영업, 판매/서비스직에 비해 전문직에

서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확인하는 정도가 유의적(P<0.01)

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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